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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라이트는 9/11 테러를 설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λK前앗}를 서사화 
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듯 세밀하게 서슐한 장연틀로 각 
종 사건을을 엮어 낸 커다란 밑그림으로서의 r거대한 타워: 알91에다 그리고 
9/11에 이르는 길J(이하 r거대한 타워J)온 기본적으로 그 날의 사건을 만들어 
낸 여러 조건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지릅길로 손색이 없다 라이트의 
기록은 크게 두 축의 서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충동 지역의 급진적인 
아합계 무슬링들이 이슬랍 근본주의를 싹틱우고 결국 테러리즘을 주 전략으로 
삼아 9/11이라는 공격의 수행에 다다르기까지의 멸사적인 과정이 그 한 축이 
다 라이트는 9/11 이전의 오십 여년이라는 넓은 기간올 망라하며 전지구적 
지하드(global Jihad)의 추진 과쟁을 삼피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세대， 출신 
성분. 지역별로 다i양i 이슬랍 근본주의자둥이 둥칭한다 가령‘ 이싱 세기 중 
반 이집트에서 반서구 정신의 대부로 휠약한 사이드 쿠융{Sayyid Qutb). 팔싱 
‘ 본 시평은 서융시 인문학 장학금의 얘택용 받아 작생되었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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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아프가니스탄이 벌인 대 소련 전쟁에 참여하며 급진적인 무슬펌으로 갱 
제화 한 아랍 아프간들{Arab Afghans), 테러리스트 조직앙의 구심 오시마 
번 라덴(Osama bin 냐den) ， 세기의 전환기에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혜 옹 1 
세계의 생활융 둥지고 태러 조직에 가당한 젊은이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혜라 하겠다. 깨개인 근본주의자들의 연연 뿐 아니라 그 지빵} 목표를 
조금씌 달리하는 근온주의 조직툴도 그 조직들이 근거한 지역 혹은 국가의 
구체적인 정세들을 서슐하는 장연융 용해 주의 깅게 언급된다. 세속주의 정 
부껴l 대한 저항으로 이슬랍 국가 건설을 추구했던 이집트 내의 이슬랍주의 
운동 조직만 해도. 알지하드(al-Ji뼈d) ， 이슬랍 그횡the Islamic Group) , 
무슬링 형제단{Muslim Brotherhood) 둥 세 가지 이싼l 지적되며 더불어 무 
장단체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Hamas)와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이lah)까지 
다루어진다 알카에다가 전 세계에 홉어져 있는 급진적 우슬링틀올 정신적으 
로나 물질적으로 확고하게 절집시켜내는 중추로 부상하게 되는 과정은， 그것 
이 국지적으로 황동히는 여느 이슐랍 조직들과는 달리 전지구적인 범위을 포 
했따는 차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특정한 정부를 타도하고. 
국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알;-1에다의 목표가 아니다. 알카에다는 과학기슐 
과 자유민주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성과 세속성에 칭윤되어 타락해 버린 모든 
세계와 맞서 싸워.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이슬랍의 영광올 재현하는 것융 목 
표로 한다 ‘진갱한 이슬람의 보면적 재건"11이야말로 알카어|다의 최종 지향 
정이다. 하기에 알;-1에다가 그들이 거부하고자 히는 가치와 질서의 대표적 
온-\J"<긴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게 된 건 어쩌연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랍 근본주의의 태동과 전지구적 테러 조직의 형성 과정옹 짚어가는 서 
사와 함께 r거대한 타워j의 중추를 이루는 또 한 축의 서사는 저자가 미국 
내부의 문제로 시선올 올린 혼적읍 보여준다 라이트는 중앙쩡보뷔cw와 
연뱅수써(매I)의 방청 활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연서 끝내 미국 
I) Lawrence Wrigh t.. The μ)()ming Tower: Al-Qaeda and the Road to 9/11 
(New York: Vintgc, 2006) , 144 이하 본문 인용은 쪽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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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무방비나 마창가지인 상태로 테러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맥 
락을. 관계자들 간의 소웅- 부재와 관련 부처 간의 뿌리 갚은 비협조 그리고 
이들의 내외부적 알력 다용으로부터 규영해낸다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을 파 
악하고 다7않 테러 공격을 마리 막아내는데 뀔수적인 정보들이 그 정보를 
취득한 요원들에게 따연화된 채 존재하며 긴요한 순간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 
는 일이 반복되면서. 임박혜 오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를 그 누구도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은 견제의 목적이 컸으나 공유된 첩보는 
더 이상 첩보가 아니라는 명분올 내세워 연빙수λR에 정보를 건네길 꺼였던 
중앙정보부의 무책임항이나，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강지한 극소수 요원들이 
보인 두려웅이나 통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동료틀의 불감중이 서사 
전반에 걸쳐 홍렬하게 Sl).r:된다 결정적인 정보가 그 정보에 접근했어야만 
하는 담당자를 스쳐 지나가버림으로써 테러 공격의 현실화 가능성이 그것의 
예방 가능성과 반비혜혜 증가히는 과정에 대한 /않은 안타끼웅과 당답함올 
불러일으킨다 
공격의 주체들이 탄탄히 그 기반올 다져나가는 동안 방어의 주체들은 위기 
의식융 결여한 채 홍선응 거듭했다 이슬랍 근본주의가 미국을 표적으로 삼 
아 체계적으로 공격올 준비한 뎌| 비혜. 미국은 이미 자신을 과녁으로 하여 
날아오는 공격의 포화틀을 겪으면서도 더 큰 폭력， 기존의 테러보다 더욱 막 
대한 무언가를 예상하고 대비히는 데 완전히 실매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사백 여 쪽에 육박하는 분량에 걸쳐 서술된 9/11 발생의 두 가지 주요 맥락 
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올까? 이 질분은 다음의 하위 질문틀융 합축한다 
(공격한 이들은) 왜 그런 공격을 했을까.? (미국은) 왜 그련 공격을 미리 막지 
옷했융까? 프홀로그의 끄트머리 즈음에는 다니엘 콜먼(대niel C이ernan)이라 
는 한 연방수시국 요원의 내적 고민이 세 개의 연속된 의문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직 9/11이 말생하지 선인 구십 년대 중후반 종가하는 테러 위협의 
핵심 인울로 부상하던 빈 라덴에 대한 조사를 관련 부처와 다른 요원틀의 무 
판심 속에서 외롭게 이어가던 콜언은 묻는다 -이 운동{전지구적 테러리즘의 
흐름l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왜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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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깨 모 그것을 엄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반 하는 것일깨"(6멘 라 
이트는 올언의 내적 의문을 자유간접화법으로 나타냈다. 
콜언의 의문올 공유하는 독자들이라면 라이트의 핵스트를 통해 달께 목올 
축일 수 있겠다 r거대한 타우h의 애력이자 미덕 중 하나는. 인물들이 보이 
는 행보와 사건들의 발생 과정을 가급적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 
시한다는 것이다 회고척인 톤을 띠는 몇 가지 죠그만 삽화들을 제외한 나머 
지 서시들은 어김없이 시간 순으로 서슐되며‘ 이슬람과 판련된 용어의 뭇풀 
이는 별도의 주석 없이 본문에 녹아있다， 이는 폭넓은 대중틀을 상대로 글올 
써 온 라이트가 옥자들에게 익숙지 않올 수도 있는 이야기에 대한 진입 장벽 
올 낮추기 위해 택한 져널리즘적 서솔 선략이라고 하꼈다. 그리하여 r거대한 
타워」는 이심세기 후반부의 국제 정세툴 지속적으로 뒤혼든 테러리즘의 절망 
적인 역사를 따혀l치는 진지한 텍스트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처럽 슐술 얽힌 
다 이러한 독서 실강은 대화를 끼워 넣는다거나 인물들의 심리블 요사하는 
것과 같은 소설적 기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라이트의 서사 전략으로부터도 
기인한다 라이트는 마치 그 자신이 현장을 포착이라도 한 양 인융틀 간의 
대화률 구축하고 마치 그 자신이 인블의 마응속을 올여다보기라도 한 양 그 
혹은 그녀의 심리륭 표현해 낸다 콜언의 내적 의운올 나타내는 데 시용된 
자유간접화법은 그 밖의 인불들의 심리IV-I에도 두루 쓰이연서 독자들이 인 
울의 심쟁에 힌충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기여한다 라이트는 몸용한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테러리스트 정보 요원 이들의 지인. 관련 전문가 퉁융 아 
울러 육액 영 가η에 인터뷰를 하고 지밀하게 현지조사 하는 과정올 거쳐 r 
거대한 타워i의 집멸에 착수했다고 한다 인터뷰 상의 발언을 직정 인용하지 
않고 그 스스로 만들어낸 대화아저 신빙성 있게 다가요고 작가의 손에서 창 
조왼 둥장인물의 내연올 묘사하듯 하는 인물의 심리 서슐이 미엽게 느껴지는 
것은， 얽는 이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들융 가능한 풍부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라이트의 엄정한 보도 갱신이 안틀어 낸 효과일 터이다 
취재한 사실올 소설적 양식올 매개로 서사화 하는 논픽션 스타일은 소설이 
라는 장르 자체를 앙도하며 70년대 미국의 문단과 언론융 풍미한 ‘뉴 저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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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New Journalism)의 유산이다 그러나 ’뉴 저널리증이 보도 내용올 문학 
적으호 형상화 뼈 소설이라는 지배적 장혈} 겨루끄} 하는 목표에 경도돼 
있었다연， 이십 세기 틀어 활발히 휩얀 중인 .새로운 뉴 저널리즘’(New New 
Journalism)의 기수들은 보도 대상에 보다 심충적으로 접근하고 그 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의 실험에 훨씬 더 초점올 많이 맞촌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사회구조적 배정에 대한 관심올 보도 기록의 동인으로 삼는 
다는 것도 뉴 저널리즘’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선배 저널리스트들과 이틀의 
다른 점이다 2) r거대한 타워j는 9/11의 배경을 ‘새로운 뉴 저널리즘’의 전략 
으로 읽어낸 철두철미한 테러 르포르타주라 할 수 있다 
9/11의 전사를 기록하는 방식， 주모한 테러리스트틀의 선택과 행동에 개연 
성을 부여하는 서사화의 방식은 9/u 이후 미푹올 지배한 테러 당론에 대한 
저항으로 유의미하다 그러한 방식은 미국율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시키고 테 
러의 배경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테러와의 공모로 매도해 버리는 9/11이후 
의 안보 논리와 애국주의 당혼을 벗어나 미국의 위치를 상대화해서 올 여지 
를 셰공해 주기 때문이다 주디스 벼플러(Judith Butle샤3)는 9/11에 대한 설 
영의 을이 주로 9/11에 벌어진 일‘ 미국인들어l 경협한 그 날의 끔찍한 폭력 
에 대한 띠국의 일인생 시정 서사로안 조직돼 있다고 지척한다 9/11 이전옴 
다루길 지향하는 설명조차 대개 테러리스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연서 이 개 
인들이 득정한 판단올 내리고 행동올 하게 된 데 가로놓인 상황에 대한 설영 
은 용쇄해 버리는 식이라는 비판 또한 덧붙인다. 그녀가 우려하는 것은 테러 
리스트의 공격올 촉빌한 조건과 배정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테러리스트의 공 
격올 정당확송}는 것으로 곧장 등치되곤 하는 태도이다 이는 9/11 공격의 피 
해흘 절대화 하는 입장에 근거한다 하지안 그간 미국이 저질러 옹 폭력， 즉. 
테러리응을 불러일으킨 요인으로서 미국의 폭력을 보지 않고 미국이 입은 피 
해만을 절대화시켜버리는 방식으로는 쪽릭의 악순환을 끊올 수 없다는 게 어 
2) "새로운 뉴 저널리음’에 대한 논의는 Robert S . .Boynton. ηe New “ew 
Journalism (New York: Vi ntage. 2005) 장죠 
3) 어원러의 태러리즘 논의는 Judith Butler. Precarious Li fe (London: Verso 
2004) 깎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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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러의 주%에다 미국의 폭력을 테러라는 영명으로부터 풀어주며 9/11의 전 
사플 외연하는 일련의 당론흙| 대한 이 같은 비판은 테러라는 영명이 명명 
의 대상에게 자의적인 땅식으로 불공명하게 수여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테러 
리증이라는 말의 설션적 해제즐 기획하는 자크 뎌l 려다{Jacques Derrida)4)의 
관정과 맞닿아 었다 아무리 방어폭력 대항폭력이더라도 그에 대한 숭인이 
없올 경우 그것은 테러가 되고 일단 숭인만 되연 그것이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폭력이건.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이건 ζ써1 쉽게 테러 아닌 
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숭인의 주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l세계이다. 
라이트의 르포르타주는 인물 중심 서술 방식을 따르연서도 테러리스트의 
동인인 이슬랍 근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쟁과 그것이 공격의 화살올 미국으로 
향하깨 되는 액략을 복합적으로 제시합으로써 9/11의 전사가 필요합올 역설 
한 벼툴러의 요큐” 부합한다 불론 아무리 철저한 취재로 장연올 (재)구생해 
냈다고 한틀 거기에는 라이트 자신의 관정과 그에 따른 해석이 개입될 수밖 
에 없는 만큼 서사 상 나타냐는 인플들의 발언이나 심리묘사가 당사자틀의 
일차적인 목소리룹 전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터이다 하지 
안 미국의 정부 요원을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의 입%써l 최대한 밀착하여 
그들이 테러라는 전략으로 미국에 맞서게 왼 과정을 상향}는 라이트의 태도 
는. 일인칭 서사의 구사를 흥해 미국얼- 오로지 피해자의 위치로만 고정시키 
며 테러리즘을 성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테러리즘에 동죠하는 행위로 매도하 
는 애국주의 당론으로부터 J7r 일정하게 거리두7]률 하고 있다는 점을 분영 
히알려준다 
r거대한 타워』에 둥장하는 테러리스트를은 영리적 광신도로 나타냐지 않는 
다 라이트는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태러리스트들의 개인사적인 아픔. 국가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서구식 가치관에 느끼는 당혹감‘ 기회와 미래의 박 
탈로부터 겪는 좌정감， 칭공과 정령을 일삼는 강대국듬에 대한 저항의식 둥 
4) 에리다의 테러리즘 논의는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8 Time of 
Terror: Dia!ogue with JOrgen Haberm8S snd ‘18CQues Derdda (Chicago 
Universìty of Chicago Press. 2003) 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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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연서 각각의 경험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리고 절망과 
분노 속에서‘ 비무슬립들이나 입장융 달리 하는 무슬링틀을 ‘타크피 
르‘(takfir)라는 추방의 원칙에 따랴 적대시하고 살상하기플 서슴지 않게 되 
는 이들의 내연을 집요하게 탑구한다 알카에다의 수장 빈 라덴과 이인자 아 
이만 알 자와히리(Ayman al-Zawahi ri)의 ‘미국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지하 
드"(294연)라는 기획은물질주의. 세속주의， 성명둥."(ll1연)으로 세상을 이 
슬람이 도래해l 전의 혼란 상태인 ’자힐리야’(jahiliyya)로 몰아가、는 미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슬람 융법의 칙령'(fatwa)이다， 근본주의자들은， 진정 
한 무슬링이라연 죽더라도 천국에 가 행복할 테니 괜찮다는 논리로 무고한 
이들과 여자. 어린이에 대한 살상을 정당화 한다 이슬랑의 정도를 거스르는 
무슬립틀은 배교도나 마찬7찌이므로 이들에 대한 폭력 행사는 문제될 게 없 
다는 논리로 자신들과는 차별화 된 입장을 견지하는 무슬링들에 대한 공격올 
합리화 한다 나아가 자살 폭탄 테러가 지실올 엉금한 꾸란올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때싸는 이슬랍 신앙을 위협당하는 절제절명의 상황”서는 차라리 
‘순교’(martyrdom)로 신앙올 지키는 연이 신의 뜻에 진정으로 따르는 길에 가 
깝다 용수한다 라이트는 근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비)논리률율 이슬람의 교 
리에 대한 궤연이라고 보연서도 근본주의자들이 그 례연의 논리를 세우지 않 
을 수 없게 된 과정의 서슐에 집중함으로써 테러리즘올 액락화 한다 이러한 
성영은 미국을 단순히 피해자의 위치에만 스스로를 고갱시키게 두지 않는다. 
라이트는 테러리즘올 정당화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설영하는 태도 
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 준다 그는 테러리즘을 설영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스라엘과 협력해 팔레스타인인들올 축향}는 데 일조하고， 이라크를 칩공해 
수많은 민간인 샤상자플 내고， 에카와 예루살렘에 각각 폰재하는 이슬람의 
두 성지에 군대를 주둔시커는 둥 무슬립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 과정을 
가감 없이 살띤다 테러의 배경을 성영할 때 그것에 영향을 끼진 요소들에 
대해 밤히기툴 주저하지 않는다 여기서 미국은 더 이상 순수한 피해자의 위 
치에만 어무르기 어려워진다 9/11을 저지른 장본인들은 테러리스트들이라 
하더라도， 이 테러리스트를올 길러낸 데는 미국의 영향이 핵심적이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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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기 때문이다 r거대한 타워J는 미국이 9/11이 발생시킨 피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더라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기획에 결정적인 영향올 
마친 세력으로서 테러리즘의 부/엠 웅당 책임이 있다는 정을 다시 한 번 상 
기시킨다 라이트는 테러의 뿌리에 자리한 반미 감정과 그 갑쟁을 자극한 미 
국의 패권적 중동 정책을 테러리스트들의 지향과 실천이 미국인의 무차별 살 
상을 통한 미국 괴멸에 었다는 점과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과 
미국 그 어느 면에도 연죄부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라이트의 방식은 벼흘 
러나 슬라보예 지젝(SI.v이 Zizek)Sl이 몹시 비판하는 미국 내 일부 좌파들의 
어법과는 다르다 9/11은 미국이 당할 만한 일이었다는 식의 논리툴 구사하 
는 좌따들의 태도는 보수 우파틀이 미국을 전적으로 피해자화 히는 태도의 
반연향을 보여주는 생인데 이는 9/11 테러를 수행한 태러리스트 당사자들을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으로부터 기이하게 연제함으로써 이 태러리스트들의 공 
격으로 생겨난 사상자들올 전적으로 애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에 비해 라 
이트는 9/U 전사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밝혀내는 것을 용해 양면향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난 접근올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그 물질주의적이고 세 
속화된 양상과 중동 지역에 대한 폭력적 대용으로 테러리즘을 불러일으킨 측 
연뿐만 아니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태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멸요한 
실질척인 울석 토대를 제공한 측연까지 다룸으로써 미국올 가격한 테러의 씨 
앗은 사실 미국. 미국이 담보하는 가치， 미국의 자원 안에 이미 도사리고 있 
었다는 똥철올 독자틀과 나누고 있다 무슬립들이 미국의 사회와 문회를 직 
접 접하연서 더욱 근본주의로 기울어기는 과정에 대한 서술. 알카에다 조직 
원이 사용하던 점유터7f(‘맥월드’가 포괄하는 매킨토씨 컴퓨터를 바로 연성하 
게 하는) 애플사의 파워뭔Apple Powerbook)이었다는 언급， 테러리스트들이 
초종슐을 배운 콧이 미국 내의 조종사 양성기관이었다는 지적 응은 모두 위 
와 같은 라이트의 흉찰을 뒷받칭해 주는 요소이다 라이트는 9/11에 이르는 
길이 미국이 표싱-tf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자본주의 질서 대 테러리즘이 
5) 지책의 태러리즘 논의는 Slavoj 2izek. WelCðme to the Desert or tbe Rea.l: 
Five Essays on $eptember 11 8JJd ReJoled Do tes (London : Verso, 2(02)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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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끔한 이분법으로 포상돼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의 문화를 혐오하연서 동시에 활용했다는 사실 
은 알카에다의 훈련영틀이 테러 공격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아놓드 슈워져l 
네거 주연의 할리우드 스힐러 영화를 즐걱보았다거나. 9/11 공격올 위혜 초 
기에 선발됐던 테러리스트들이 컴퓨터로 가상 벼행 쳐l험 게임응 하고 비챙기 
공중 납치를 다룬 할리우드 영회를 보곤 했다는 대목에서도 뚜렷이 나타난 
다 사실 9/11의 규모와 위상과 특정은 압도썩인 민간인 사망자 수나 재산상 
의 손실 그 자체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테러 공격의 목표물이 지년 대표성과 
상정성이야말로 사람틀의 충격에 자리한 핵심이자 애초에 테러리스트들이 의 
도한 바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트에 따르연 빈 라덴은 ‘이미지 관 
리"(377연〕에 능했다 그는 i메시아적인 용시’(j71연)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로 삼고‘ 수단으로부터 쫓겨나 아와니스단으로 근거를 옳기는 (일시적) 몰 
락의 과정올 마치 선지자가 매카에서 메디나로 퇴거하는 ‘히지라'"(hijira. 263 
연)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선지자가 계시를 받거나 성공적으로 몽을 숨긴 
공간인 ‘통굴'"(cave. 264연〕이라는 지행을 활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앞으로 
도래할 진정한 이슬합의 새로운 선지자와 감은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 
다 그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블 초토화시킬 테러 공격 또한 
최대한도로 극적인 효과흉 내길 바랐다， 알카어l다가 미대사관과 함대 둥융 
공격한 데 이어 드디어 모든 역량올 모아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로 했올 때， 
빈 라덴은 바로 그러한 극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옥표울과 공격 방법올 골 
랐다. 공격의 대%에 되었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의 이릎에 담긴 합의 
는 9/11 태러 공격이 민간인애 대한 무차별 살상 및 그간 미국이 표상해 온 
자유민주주의와 (후기)지본추의 그리고 무소불위의 군사력에 대한 타척임올 
영백하게 표상했다 띠국 온토는 더 이상 외부 세력이 가히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시공낀이 아니싹는 것이 우너져 내리는 앙풍이 빌딩을 용해 중영되고 
있었다. 초강대국올 대표하는 대도시의 거대한 지형지물이 용괴하는 모습을 
CNN 생중계로 지걱 온 세계 곳곳의 많은 이를은 그 순간 미국의 방어벽이 
허물어지는 장연올 목격한 것이나 진애없다 현장올 중계하는 화연들은 할리 
314 이친회 
우드 재난 영화의 전개와도 같은 시나리오에 의혜 만들어진 듯한 영상틀을 
끊임없이 내보냈는데 그 자체가 이미 테러 공격의 기저에 자리한 미국의 영 
향을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었다 “전대미분의-’ .미중유의 ‘전혜 없는- 동 
의 형용어들이 9/U을 가리카는 표현으로 샤용됐지만 CNN이 내보내는 화연 
은 대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어딘가 무척 낯이 익었다， 이와 관련해 지젝은 미 
국이 9/11올 통해 경험하는 경악이란 스스로 환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흘 
바로 그 사건올 흥해 얻게 되었다는 데서부터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데려다는 이 사건에 부여된 ‘전대미분의-‘ ‘미중유의 ‘전혜 없는 
‘독특한’ 성격올 근본부터 회의한다 할리우드 없이. 냉전의 논리 속에서 미 
국의 지원올 홍혜 성장한 탈레반 없이 9/11을 생각할 수 없다연 9/11은 차라 
리 미국 문화와 냉전이 남긴 효과의 극대화된 사태랴고 보는 게 더 그럴 듯 
하다. 9/11의 보도 장연은 그 사건올 마치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처럽 보이게 
만둠으로써， 그 어떤 공격보다도 극적이고 충격척인 장연을 연출하고 싶었던 
빈 라덴의 목표와 사태 이후 유일무이한 피해자로 스스로를 위치시키여 ‘테 
러와의 전쟁-이 수반하는 폭력올 정당화하고자 한 미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재현의 공간이 되었다 
이렇게만 놓고 보연 라이트가 테러리즘을 ’문영 간의 충플’(clash of 
civîlizations)로 보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지구적 자본주의를 표상，;f는 
미국 때권의 전체적인 역동 속에 존재히는 내부의 타자처렁 여기는 것이 틀 
림없는 듯하다 그리고 테러리즘을 ‘전지구적 십자군’(238연〕에 대항하는 투 
쟁으로 보여 그것은 그야말로 ·문영 간의 충돌‘이라는 빈 라덴의 발언올 옳겨 
놓는 대목에서도 라이트 자신이 테러리즘을 그러한 종류의 충돌로 온다는 느 
낌은 없다 하지만 라이트가 9/11테러의 공중납치엄 중 한 명인 모하메드 아 
태Moh뼈med Alla)가 태러리스트가 된 두 가지 계기로 아타의 여성협오와 
애매한 성정체성이라는 섹슈얼리티 문제 그리고 ’문명 간의 충돌’에 의한 통 
71부여를 전제항 때 라이트는 그 충흘이 테러리즘의 근간올 이룬다는 시각올 
어느 정도는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 미국인들에게 
‘너무 기괴하고 너무 원시적이고 또 낯설[었l다"(7연)고 표현하거나. 연방수 
로랜스 라이트거대한 티워 일카때다 그리고 9/1때 이르는 길 315 
사국 내에 중풍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커녕 야합어를 할 출 아는 요원도 손 
애 옴올 정도였다는 9/11 이전의 현실옵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도， 그가 낯선 
것[이슬람l과 친숙한 것{미국〈이 표상t~는 것)J이라는 대립 구도를 테러리즘올 
관홍하는 하나의 요소로 상정하고 있으리라는 섬충을 굳게 만든다. 이 심중 
은 이 르포르타주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도 재고하게 만드는데. 9/11에 이르 
는 길올 다루는 시사를 이슬람 근본주의와 테러리즘이 대미 공격에 이르기까 
지의 과정 및 미국의 정보기관들의 태러 대용 전략 혹은 협력의 부재를 교차 
애열하는 구성으로 설정한 것부터가 9/11과 같은 일이 미국에 더 이상 일어 
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의 반영일 수 있으리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 
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 안보의 논리는 미국과 그 타자의 엄격한 분 
리를 바탕으로 하여 그 타자가 미국에 끼칠 해를 고려합 때만 성립 가능한 
논리이기에 낯선 것과 친숙한 것. 타 문명과 미국 문영의 대립올 전제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분명이 실질적으로 그 타자를 ψ! 내부로 
부터 길러낸다는 정올 간과하게 할 뿐더러 ’충툴’했다고 보이는 문영 간에 엄 
연히 존재하는 정치경제척 권력 관계를 가려벼림으로써 .충돌’의 배경을 구조 
적으로 살피지 옷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미국 충심의 l세계가 맹위흉 떨치는 
전지구적 권력 배치 속에서 테러리즘이 작동하는 실질척인 방식을 제대로 읽 
어내지 뭇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이트가 주 독자충을 미국인으로 흘}여 9/11 
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융 목표로 했으리라 미루어 본다연 그가 일군 서사의 
두 촉은 아마 사건올 대하는 이들이 공히 융었을 i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으로 씩선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9/11올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방법 
을 다른 각도에서 모색할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는 
다. 라고 대답할 수 없융 것 같다 대테러 첩보의 허술함이리는 주제는 9/11 
을 사선에 예방할 수 있었올 여러 갈래의 길 중 ‘안보라는 열쇠말을 라이트 
가 선액한 결과로서 이 서사의 한 축올 이루게 펀 것이다. 만일 라이트가 쪽 
력의 악순환올 끊어내야만 테러의 근본적인 저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 
게 설파하고 싶었다연. 이슬랍이라는 종교나 우슬럼틀윷 대해 옹 미국의 자 
세를 냥낱이 해부하고 성찰히는 서사를 적어 내려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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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안보와 첩보라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연서. 좀 더 치밀하제 
대용했다연 막을 수도 있었을 일올 막지 뭇했다는 자책과 그 사건으로 오래 
상께 했던 동료를 잃은 외상에 시달리는 관계자들을 한 영 한 명 취재해 이 
들의 중언올 경챙하고 그것올 기록에 옳긴 라이트의 노끄마저 무화하고 싱지 
는 않다 게다가 라이트는 문영 내에서 일어나는 충롤을 포착해 낸 부분에서 
또 한 번 그 통창력의 개가률 을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서사의 두 축을 웅 
직이는 핵심 인물로 각각 빈 라덴과 연방수사국 대테러 부서의 열혈 요원인 
존 오닐(John 0 ’ NeiU)을 설정해 두 사람을 호적수로 묘사용}는 과정에서 이 
슬랍 근본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미국 내의 기독교 근본주의척 효릅올- 제 
시해 낸다 요원으로서는 유능하지만 사적으로는 여러모로 방당하여 빈 라덴 
이 요사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문제들을 압축해서 지닌 듯 보이는 인물인 오 
날은 그처럽 ‘타락’한 만큼이나 한연으로는 극단적인 종류의 근본주의척 기독 
교에 끌런 것으로 제시된다. 르윈스키 스캔들로 대연되는 클린턴 행정부 시 
대의 문란합이나 비도덕에 대한 비판의 옥소리를 자임하는 과정에서 보수 기 
독교가 더욱 그 기세를 더했다는 점도 언급이 된다- 이 때 보수 기독교가 설 
파하는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의 지향과 맞닿아 있더리는 지 
적은 작금의 폭력적 갈둥들이 근본주의와 비근본주의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어떠한 근본추의가 대세를 정악할 것인가 하는 근본주의간의 경합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 라이트는 테러리즘이 이솔랍 운 
영과 기독교 문영 간의 충돌이라기보다 각 종교의 근본주의틀 간의 겨룡일 
가능성올 타진하는 것처혐 보인다. 
이렇듯 저자가 서사의 한 촉을 흥해 목표로 하는 것처럽 보이는 바가 다른 
한 축에 의해 Qj':화되는 듯 하다가 어느새 새로운 용찰로 인해 도로 보완되는 
듯한 전체 텍스트 상의 복잡한 효과는 테러리즘과 미국의 관제를 바라보는 
라이트의 입장올 반영한다 9/11의 전시용 떠받치고 있는 정치경셰적 조건틀 
을 밝혀내연서도 그러한 물적 조건의 작동을 덮어버리는 수사 혹은 해석으로 
서의 ‘문명 간의 충돌’이라는 피상적 인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은 한 사랑의 저자가 보일 수 있는 입상으로서 양립불기능한 것이 아니라 하 
로렌스 라이트거대한 티워‘ 일카애디 그리고 9/11에 이르는 킬J 317 
나의 독특한 입장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의 입장은 테러리즘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보수 우파나 9/Jl을 미국의 자폭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 
는 좌파의 시각 양연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중도라 하겠다 「거대한 타워j 
는 아랍계 미국인인 연방 수사국 요원이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아에리칸 드링 
을 설파하고 9/11공격으로 사양한 오닐의 장혜식에서 낭독되는 그의 연지 
내용이 애국성과 미국 안보의 논리를 상기시키도록 하며 매듭지어지면서 아 
무리 테러리스트틀의 입장올 심도 있게 당구해 낸 라이트도 역시 미국이라는 
이상 그 자체만은 여지없이 굳건히 지켜내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의 꼬리를 
길게납낀다 
r거대한 타워J는 이슬람에 대한 입문서로도 부촉함이 없을 만큼 난혜하지 
않고 가독성 높은 텍스트이 지만. 반세기가 넘는 상당히 넓은 시기를 아우르 
연서. 중통의 정세와 미국의 패권，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즘 등의 큼직한 
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분석적으로 읽고자 마추할 경우 그려 만만하게 
다가오는 택스트는 아니다 본 서명이 01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도 아주 예인 
한 이야깃거리들이 우수히 촌재한다 예를 들연‘ 빈 라덴이나 아타같은 테러 
리스트와 오닐같은 미국인 요원릎 비판적 거리 없이 곧바로 여성성/남싱성의 
규법적 이분법에 대용시키는 양식올 가지고 테러리즘과 섹슈얼리티의 관계에 
대한 재현 방식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록 무슬립 테러리스트를 
‘나:<1’로 바유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와 테러리응을 ·전체주의’에 빗대는 라이트 
의 수사엉이 유럽유대인의 절멸을 초래한 이차대전 시기의 유럽 반유대주의 
와 이십 세기 후반 중동 반유대주의 간에 가로놓인 배정의 차이블 무잭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 르포르타주는 애초에 라이 
트가 9/11이후 r뉴요커J (The New Yorke.깨지에 실은 기A벌에서 울발한 것이 
다 r거대한 타워J 출간 이후 그는 후속 취재를 통해 테러리즘의 연모 양상 
이나 테러리스트들의 연화 과정을 추적하는데. 판싱이 있는 독지을은 라이트 
의 홉에|이지( www.lawrencewri앙ll.CO찌나 r뉴없Ù ).1。토(www. newyorker.∞찌 
를방문ξ땐되겠다 
